
기사 예시

AI와 인간의 경계 묻는 심리 스릴러… 이용석 감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초이스 AI 경쟁 부문 공식 초청

이용석 감독의 장편 영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초이스: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실제 배우의 연기와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심리 스릴러로, AI 기술을 단순한 시각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의 세계관과 미술, 공간 설계, 서사 구조 전반에 걸쳐 AI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작품이다.

영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면접 공간에 들어선 한 여성이 기이한 질문과 함께 심해, 추락 직전의 비행기, 붕괴된 아포칼립스 도시, 빙하 지대, 지옥 같은 초현실적 세계로 이동하며 인간의 죄책감과 본성, 그리고 선택의 책임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AI와 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대결 구도로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묻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이 작품은 여러 개의 AI 단편을 묶은 형태가 아닌, 하나의 완결된 장편 서사 안에서 AI 비주얼과 실사 연기를 대규모로 결합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제작 방식만으로 구현이 어려운 초현실적 세계를 생성형 AI로 구축하면서도, 감정의 중심은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설계해 AI와 실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영화적 실험을 선보인다.

이용석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AI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AI를 보여주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들여다보는 영화”라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작의 소개를 넘어, 생성형 AI를 영화 서사의 핵심 언어로 끌어들인 한국 장편 영화가 국제 경쟁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세계관 구축, 미술 설계, 비주얼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하이브리드 AI 장편 영화가 본 경쟁 부문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영화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놉시스
하나의 질문, 그리고 7개의 세계.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 서로를 경계하는 수십 명의 참가자들 사이로, ‘4235’ 번호표를 단 한 여자가 면접장 안으로 들어선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친절한 듯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인터뷰어, 그리고 검은 구체 형태의 정체불명의 장치. 인터뷰어는 그녀에게 기이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검은 구체가 작동하고 그녀는 현실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
끝없이 가라앉는 심해. 추락 직전의 비행기. 모든 것이 붕괴된 아포칼립스 도시. 얼어붙은 빙하 지대. 인간을 심판하는 지옥 같은 공간까지.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서로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자신조차 외면해왔던 기억과 죄책감,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마주하게 된다. 이상하리만큼 인터뷰어는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듯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면접장은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깨닫는다. 이 면접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인간과 AI의 경계가 무너진 가까운 미래, 가장 위험한 질문의 끝에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하이브리드 심리 스릴러이다.


Director’s Statemen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전 지구적 담론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AI 자체의 위험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질문에 더 주목했습니다. 기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는 한 인물을 초현실적인 AI 기반 면접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서로 다른 다중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면접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책임감, 도덕성,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저는 AI를 단순한 위협으로 묘사하기보다, 인간의 선택과 기술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더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의 개발 과정 자체도 영화의 중요한 창작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AI를 단순한 제작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LLM 기반 AI와 반복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구성하고, 어떤 지점에서 응답의 경계를 드러내며, 압박 속에서 반응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창작 리서치였고, 그 결과는 영화 속 인터뷰 장면의 질문 구조와 심리적 설계, 대사의 리듬과 긴장감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작 방식에서도 이 영화는 하나의 하이브리드 실험이었습니다. 실사 배우의 연기와 생성형 AI로 구축된 환경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제작 방식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세계를 영화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인간의 창의성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구를 통해 영화적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라기보다, 지능형 기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용석
이용석은 영화감독이자, 콘텐츠 제작사인 애드히시브(ADHESIVE)의 대표이다. 시카고 예술대학교(SAIC)에서 학사(BFA)를, 메릴랜드 예술대학교(MICA)에서 석사(MFA) 학위를 받았다. 영화계에 입문하기 전, 북미 'AARP The Magazine'의 어소시에이트 아트 디렉터로 경력을 쌓았으며, 2011년 디자인 및 광고 에이전시 애드히시브를 설립하여 IDEA,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등 다수의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이용석 감독의 작품 세계는 생성형 AI와 전통적인 실사 스토리텔링의 대담한 결합이 특징이며, 애드히시브의 AI 스튜디오 레이블인 'PROJECT : LARGO'를 통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네마를 탐구하고 있다.

2022 ｜ 〈Introducing My Business Partner, Michael〉
중편 2D 애니메이션 / 감독, 각본 / 43분
CGV 연남 상영
⊙ 제18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축제의 별’ 관객상 수상

2024 ｜ 〈페스터 (Fester)〉
OTT 영화 / 감독, 각본 / 1시간 23분 / Netflix
⊙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선정 (Best Makeup 수상)

2026 ｜ 〈카를로비바리 (Karlovy Vary)〉
영화 / 감독, 각색 / 1시간 59분
오지호, 이제연, 신지원(조현) 출연
⊙ 베를린 인디 필름 페스티벌 '최우수 장편 영화상' 수상
2026년 9월 극장 개봉 확정

2026 ｜ 〈포킴스: 네 남자의 이야기〉
영화 / 감독, 각색 / 2시간 5분
박노식, 서영희, 김최용준 출연
⊙ 우디네 극동 영화제, Kocca on screen 월드 프리미어 공개
2026년 하반기 개봉 예정

2026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화 / 감독, 각본 / 1시간 20분
이기우, 강신, 허근영 출연

